
봄비 그리고 남한산성
자분자분 비가 내립니다. 한껏 피었던 꽃잎들이

지는 동안, 연둣빛 잎들이 자라는 소리가 두런두런
숲을 흔듭니다. 산성마을로 올라가는 굽잇길에 이렇
게 봄비가 내린 날이야 무수하겠지만, 오늘 행자의
몸을 적시는 비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생각해 봅
니다. 모든 것이 인연(因緣)이어서 한 나절 내리는
비도 어디서 맞느냐에 따라 감회가 다를 수밖에 없
습니다. 
5월의 남한산성은 그야말로 꽃대궐입니다. 개나

리 진달래의 원색에 벚꽃과 목련의 화사함이 마을을
극락으로 장엄하고 있습니다. 성곽과 문화유산들이
정비되고 길이 넓어지며 산성마을은 유래 없이 정갈
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. 유네스코가 정하는‘세계
의 문화유산’등재를 위한 노력입니다.
한반도의 역사가 그러하듯, 산성마을을 지나간 시

간도 영광과 저항으로 직조(織造)되어 있습니다. 남
한산성은 백제 온조왕의 비원과 푸른 기상이 부풀었
던 곳, 신라 문무왕의 통일 의지가 견고한 성으로 쌓
아졌던 곳,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거센 광풍을 온
몸으로 막아섰던 곳입니다. 성불(成佛)보다 구국(救
國)이 우선이었던 시절, 목탁과 염주 대신 곡괭이를

든 스님들이 성을 쌓았습니다. 남한산성은 사명대사
와 벽암 각성 스님의 자비와 지혜가 스민 곳입니다.
1919년에는 만세 소리가 성곽을 뒤흔들기도 했습니
다. 저항의 인자(因子)는 시간을 초월해 전승되는 겁
니다.
병자호란의 굴욕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강한 탓

인지, 자칫 남한산성을 치욕과 비운의 공간이라 생
각하기 쉽습니다. 그러나 아닙니다. 목숨을 던져 국
운을 지킨 곳이고, 지키고자 저항한 곳이고, 지켜서
영광스런 곳이 남한산성입니다. 

만해기념관의 황매 향기
남한산성에 만해(萬海) 스님이 있습니다. 성불의

님, 독립의 님, 평화의 님을 향해 침묵의 웅변으로 살
았던 선각자의 체취가 있습니다. 고찰을 찾아가는
고즈넉한 마음으로 만해기념관을 찾아 갑니다. 5월
한 달 만해기념관은 매화향기의 극락입니다. 마당
가득 핀 황매는 봄꽃들을 숨죽이게 하는데, 전시관
안에도 온통 매화입니다. 
‘설중매, 만해 한용운 특별기획전’
만해 스님이 남긴 시와 논설에 매화가 주제나 소

재로 등장하는 것은 모두 26편. 그 구절들이 서화(書
畵)로 구현되어 만해 스님의 정신을 새롭게 느끼도
록 하는 전시입니다. 1998년 개관한 만해기념관은
수시로 기획전을 열어 왔지만, 이토록 신선한 향기
로 만해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.
이번 기획전에는 모두 54점의 서화가 선보입니다.
제1부‘만해와 매화’에서는 만해 스님의 글을 제재
로 한 문인화와 서예 작품들이, 제2부‘선비와 매화’
에서는 조선 중 후기에 그려진 매화도들을 만날 수
있습니다. 기념관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내
내 작품들을 바꿔가며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. 
만해 스님의 매화는 한글로 쓴 시와 논설, 한시와

선시 등에 다양한 향기로 피어 있습니다. 한 겨울의
고난 속에서도 만리향을 피워내는 매화는 만해 스님

의 삶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석전 박한영 스님은
만해 스님이 지나가면“어이, 저기 설중매가 지나가
네”라고 말하곤 했답니다. 
전시실을 가득 채운 매화도에서는 마당에 핀 황매

만큼이나 진한 향이 느껴집니다. 활달한 필법으로
구현된 시편들에서도 서권기가 넘치니, 만해 스님의

우렁찬 웅변을 듣는 것 같습니다. 만해 스님의 생애
는 아직도 진하디 진한 향기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
음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자리입니다. 

우주의 크나큰 조화로 하여(宇宙百年大活計) 
선원(禪院) 가득 예전대로 매화가 벌어(寒梅依舊

滿禪家)

머리 돌려 삼생(三生)의 일 물으렸더니(回頭欲問
三生事)
한 가을 유마(維摩)네 집 반은 꽃 졌네.(一秋維摩

半갳花)

‘관락매유감(觀갳梅有感, 매화꽃잎이 떨어지는
것을 보고)’이라는 시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. 만
해 스님은 선원 가득 핀 매화를 유마 거사의 뜰에 핀
꽃, 그러니까‘불이(不二)의 가르침’으로 보았던 것
일까요? 그렇다면, 그 꽃이 반은 져버렸다는 것은 무
엇일까요? 거기다가 삼생의 일을 묻기에는 이미 늦
어버린 때라니, 성불의 님도, 독립의 님도 아득히 멀
기만 했든가 봅니다. 아니면, 지친 영혼을 일깨우는
찬물 같은 역설(逆說)이겠지요.
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? 님은 언제나 먼

곳에 있고, 나는 언제나 초라합니다. 내가 나의 초라
함을 보는 순간부터 님은 그리워지고, 그렇게‘기룬
님’은 유마네 집 반은 져버린 꽃으로 다가오는 것이
려니….
전시실은 넓지 않으나 한 편 한 편 서화를 감상하

는 시간은 알뜰합니다. 그림 속의 글을 찬찬히 읽고,
글씨 속의 문자향을 깊이 되새깁니다. 귀가 먹먹하
도록 만해 스님의 법문이 들려옵니다. 그리하여, 이
전시회는 독립된 민족 그러나 분단의 조국을 살아가
는 우리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. 

무릇 망매지갈(望梅止渴) 하는 것도 또한 양생(養
生)의 한 방법이긴 할 것인 바, 이 논설(論說)은 진실
로 매화나무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. 나의 목마
름의 불꽃이 전신을 이렇게 태우는 바에는, 부득불
이 한 그루 매화나무의 그림자로 만석(萬石)의 맑은
샘 구실을 시킬 수밖에 없다. (‘조선불교유신론’서
문 중에서)

쌓인 눈 찬 바람에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것이
매화라면 거친 세상 괴로운 지경에서 진정한 행복을
얻는 것이 용자(勇者)니라. 꽃으로서 매화가 된다면
서리와 눈을 원망할 것이 없느니라. 사람으로서 용자
가 된다면 행운의 기회를 기다릴 것이 없느니라. 무
서운 겨울의 뒤에서 오는 새봄은 향기로운 매화에게
첫 키스를 주느니라. (논설‘용자가 되라’중에서)

“아직 배울 것 많으니 할 일도 많아”
만해기념관 전보삼 관장은 중학생 때부터 불교에

심취했습니다. 사춘기 때 읽은 만해 스님의 글이‘운
명의 지침’을 돌려놓은 것인지, 평생 만해 스님 연구
와 유품을 모으고 정리하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.
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오랜 바람이었던 <만해매화
첩>도 제작했습니다. 문인화의 대가 무곡(戊谷) 최
석화(崔錫和) 선생이 26편의 매화관련 글을 쓰고 매
화도를 그려 넣은 화첩은‘상 하’두 권으로 엮었는
데, 기회가 되면 영인본으로도 제작해 보급하고 싶
다는 것이 전보삼 관장의 소망입니다. 
“만해 스님의 품은 우주의
넓이입니다. 우리가 스님에게
배울 것이 아직 무궁무진 하
니 저의 할 일도 많습니다. 보
다 다양한 기획전으로 그 가
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.”

12 제 886 호201̀2년 5월 2일수요일 / 불기 2556년 기룬님을찾아가는만행

이 봄, 님은 매화 향기로 오셨습니다

①만해기념관, ‘설중매, 만해한용운특별기획전’

시논설속매화담은서화26점전시

만해의생애통해자신돌아보는계기

5월31일까지, ‘만해매화첩’도제작

내자신초라함보는순간님그리워져

활달한필법시편에선서권기넘쳐

만해스님의품은우주의넓이

글=임연태(시인·본지논설위원) mian1@hanmail.net

사진제공=만해기념관

만행을 떠나며

길을 떠납니다. ‘기룬 님’을 찾아 가는 만행(萬궋)입니다. ‘기룬 님’은 나의 님, 당신의 님, 우리 모
두의 님 입니다. 이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님 입니다. 일찍이 만해(萬海) 선사께서“기룬 것은 다 님
이다”라고 말한 바로 그 님을 찾아 천 갈래 만 굽이 길을 갑니다. 
만행이라고 하여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떠도는 것은 아닙니다. 그것은 방황일 뿐입니다. 만행은

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선명한 행로를 밟아야 합니다. 보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을‘님의 손길’
‘님의 숨결’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만행입니다. 

중생의 고뇌가 끝이 없어 여래의 서원이 무량하고, 중생이 병고에 시달리므로 보살도 아픈 것이라
했습니다. 오늘 우리가 고뇌에 차 있어 님도 고뇌의 불덩이를 이고 서 있을 것입니다. 님은 우리의 삶
어느 한 곳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. 우리 사는 이곳이 님의 땅입니다. 그곳은 바로 팔만사천 법문의
현장이기에 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 믿음과 희망이
행자(궋者)가 만행을 떠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.

심우장산시/ 무곡최석화작 한시설후만금/ 창석김창동작

가정의달에생각해보는

‘불교와가족’

월간「불광」구독 문의 Tel.(02)420-3200  www.bulkwang.co.kr 

1년 정기 구독료: 60,000원 1권: 6,000원(온.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)

이름만들어도불자와국민들의가슴을설레게하는
성철스님과청담스님, 관응스님의공통점이무엇인지아시나요? 
바로세스님의딸들도출가하여구도자의삶을살았다는것입니다. 
5월은가정의달입니다. 가정의달에생각해보는‘불교와가족’은어떤의미일까요? 
그래서「불광」5월호에서는이주제를특집으로다뤄봤습니다. 
6남매모두가출가해수행하고있는중앙승가대본각스님네이야기는
읽는이에게뭔가모를감동을안겨줍니다. 한살터울자하·야허스님은
같이출가해도반이되었습니다. 몽고에서온다시카스님과체렝바트씨형제와
유인길·이옥선부부이야기도준비했습니다.
이번특집을준비하면서내린결론은

‘가족의행복이바로극락’이라는것이었습니다.

특집｜가족, 불교로이어지다
화보
형제에서 도반으로 |   자하·야허스님

함께가는길
한국에서느끼는세계일화 |   다시카스님·체렝바트씨형제
가족이함께꿈꾸는또다른세계 |   유인길·이옥선부부

중앙승가대학교교수본각스님인터뷰
가족에서도반으로이어진60여년의세월

가족과불교
행복은가족의소통에서온다

5월부처님오신날을앞두고박원순서울시장에게듣는
‘내가만난불교’길에서만난모든부처님들께감사드립니다

혜민스님의따뜻한삶의이야기
‘인연따라마음따라’찾는것은느낌이아닙니다

하지권작가의지구촌불교성지
미얀마마하시선원의탁발: “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순례”

이외에도 ●진광스님의‘강원일기’-빛으로오시고바람으로오

신부처님 ●월암스님의『유마경』산책-침묵으로불이(不二)의

경계를설하다●법인스님의날카로운시선이엿보이는‘병주고약

주기’-사유하지않는죄●정우스님의‘살아있는명법문’-참마

음일으켜우리도부처님처럼●김정호교수의‘행복심리학’-나

의직업은나에게무엇인가? 등명쾌하면서도잔잔한감동을주는

칼럼들이여러분을찾아갑니다. 

2012.5.(통권451호) 표지월간「불광」어플리케이션 출시 _ 월간「불광」을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. ‘파오인’을 통해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각종
기기에서월간「불광」을보실수있으며, 아이패드전용‘매거진플러스’를통해본문과함께각종사진과동영상을추가로보실수있습니다.


